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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GEICO 의 웨스턴 뉴욕 지역 신규 일자리 600 개 확충 계획 발표 

 

GEICO 에서 웨스턴 뉴욕 지역 사업장 확장에 1,100만 달러 투자 예정 

 

Getzville의 신사옥에 새로 확장되는 서비스 센터 수용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 승용차 보험회사 

GEICO가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 서비스 센터 운영 사업을 확대, Getzville의 

기존 사옥 근처의 새 시설에 정규직 일자리 600개를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새 

일자리를 수용할 사무실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해 GEICO가 투자할 금액은 1,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주 정부는 GEICO의 이 지역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투자 

보조금으로 4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웨스턴 뉴욕은 계속해서 업스테이트 뉴욕(Upstate New York) 지역의 경제적 성장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GEICO가 Getzville에 600개 일자리를 새로 충원키로 결정한 것은 

REDC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 

확장은 우리 주의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웨스턴 뉴욕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역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기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GEICO의 성공은 직원들의 재능과 총력을 다한 헌신 덕분임을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GEICO 회장 겸 CEO Tony Nicely는 말했습니다. "당사의 Buffalo 

직원들은 2004년 75명 규모의 신생기업을 출범시켜 이를 미국 동북부 전역에 수십만 

고객을 보유한 걸출한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세 확장은 두 번째 

사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용과 사업을 계속 확대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GEICO는 현재 Getzville 소재 Buffalo 지사(300 Crosspoint Parkway)에 2,76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뉴욕 주 전체적으로 총 6,3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GEICO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지사와 가까운 곳에 Uniland Development Company로부터 새 

사옥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새 직원들은 GEICO의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 수십만 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업, 

고객서비스 및 클레임 처리 직종의 초봉은 하위직의 경우 $31,000이며, 경영자 육성 

과정에 채용된 대졸자는 $42,000입니다. 종합적인 복리후생 혜택도 제공됩니다. 

 

웨스턴 뉴욕 지역 경제가 다시 활발해진 것은 GEICO가 뉴욕 주 밖의 다른 몇몇 후보지 

대신 Getzville에서 사업을 확장키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GEICO는 Empire State Development와 협력하여 4백만 달러의 초기 투자 지원금을 

확보, 새 일터에 필요한 리노베이션 및 장비 관련 비용을 확충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청장 Howard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업계의 선두 주자 GEICO는 지난 12년간 웨스턴 뉴욕 

지역의 주요 성공 사례였으며, 그 성공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 일자리 600개를 

충원하고 신규 및 기존 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성실하고 잘 교육받은 

노동력으로 유명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잘 보여줍니다." 

 

GEICO는 Uniland Development Company 소유의 CrossPoint Business Park에 조성된 

즉시 착공 가능한 터를 자사의 맞춤형 사업장 부지로 선정하면서 2004년 중반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고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2005년 직원 수 300명 규모로 문을 

열었으며, 2009년에는 자동차 외 보험 사업을 위해 초기에는 다른 주의 지역 몇 곳을 

후보지로 고려하다가 결국 이 시설 안에 325명 규모의 새로운 운영 센터를 개설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GEICO가 뉴욕 주를 선정한 이유 역시 Empire Zone 

혜택과 New York Power Authority와의 저렴한 수력 전기 계약 확대를 포함한 노동력과 

공공 부문의 지원에 있었습니다. 

 

New York Power Authority 사장 겸 CEO Gil C. Quinione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한 GEICO의 결정에 매우 만족합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저렴한 수력 전기는 이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동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수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에너지에서 아낀 돈을 사업 확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Uniland 부사장 Michael Montan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ICO는 웨스턴 뉴욕 

지역의 훌륭한 경제적 성공 사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Uniland가 늘상 하는 일입니다.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요구에 부응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경제적 층위에 결실을 맺는 

장기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Michael H. Ranzenhof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웨스턴 뉴욕에 

사업장을 두는 이유는 숙련 노동력의 우수성이 탁월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GEICO가 Amherst에 사업 확장의 터를 잡기로 한 것은 

웨스턴 뉴욕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저는 그 

모멘텀을 더욱 높인 GEICO와 Cuomo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주 상원의원 Tim Kenne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EICO에서 신규 일자리 600개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Cuomo 주지사와 그의 경제 발전 비전이 웨스턴 뉴욕에 



가져온 효과와 영향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주에 

사업장을 둘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GEICO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꾸준히 역할하고 있는 GEICO와, 우리 주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rystal Peoples-Stokes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EICO는 10년 넘게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앞으로도 수십년간 그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웨스턴 뉴욕 노동자들의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해준 GEICO뿐만 아니라, 뉴욕 주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Cuomo 주지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우수한 

숙련 노동력과 다양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무한한 성공 기회가 있는 뉴욕 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John Cerett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EICO에서 신규 일자리 600개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Cuomo 주지사와 그의 경제 발전 비전이 웨스턴 뉴욕에 가져온 

효과와 영향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주에 사업장을 둘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GEICO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꾸준히 

역할하고 있는 GEICO와, 우리 주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EICO 소개 

GEICO(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는 Berkshire Hathaway의 계열사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용 승용차 보험회사입니다. 1936년에 설립된 

GEICO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매년 수백만 건의 자동차 보험료 견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용 승용차 보험 가입자 수는 1,400만여 명이며 보험 가입 차량(자동차 

및 자전거) 수는 2,300만여 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geico.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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